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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방은 진실함 그리고 

간절함으로 여는 것이다

작성일 : 2010. 9. 11. 토 3:36

작성자 : 이 선진 (24, 분당 제일, 평화 오케스트라 첼

로)

[기도를 하던 중 간절함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하여 고민을 하였고 주님께 이를 주제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함에 대해 말하겠다. 

간절함이란 나를 부르는 속삭임이다. 

사랑의 속삭임으로 나를 찾거라. 

사랑이 충만한 간절함으로 나를 불러라. 

사랑이 넘치는 자에겐 간절함도 넘치지. 

신랑 신부 간 사랑의 간절함 없이 

어찌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겠느냐. 

사랑이 활활 타올라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것도 없이 

어찌 사랑이 활력소 되어 

너의 삶의 길을 비추겠느냐. 

간절함은 

심판을 향한 나의 의지조차 가라앉게 만들지. 

심판을 향한 나의 손조차 내려가게 만든단다.

너의 사랑의 간절함을 바라며 심판하는 나에게 

먼저 간절함을 보임으로 심판의 손 좀 막아다오. 

심판은 너와 나의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단다. 

항상 간절한 자, 무한한 나와의 사랑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자 되어다오. 

지금은 차원을 높이지 않고선 

사탄들에게 먹히는 길밖엔 없기에 

오직 차원을 높여야 한단다. 

차원을 높임에 있어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란다. 

(간절함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간절함이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며 

용기 있는 신부의 모습이며 

사탄들 또한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용맹스러운 맹호와 같음일러라.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열정의 표현이며 

열심의 표현일러라. 

(주님, 말씀 중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감동시켜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나요?)

간절함이란 

닫혀진 나의 마음방 문을 여는 열쇠가 되며 

사랑의 윤활유가 되고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란다. 

사랑을 여는 핵심 키가 된다. 

단, 진실함에 한해서이지. 

진실한 간절함이 나의 마음을 열어 

너를 도와주고 싶게 하기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단다. 

이처럼 진실함이, 또한 간절함이 

나의 마음방 문을 여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사랑하노라. 안녕. 

나 예수가. 


